
친 2 친 구 들

언 젠가 저는 교회의 

초기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밸리로 가며 걸었던 길을 

따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개척자들이 

걸었던 길을 걸으면서 저는 마음이 매우 겸허해졌습니다. 

그러나 개척자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척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척자들은 신앙을 갖고 새로운 종교,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의 방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개척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개척자들은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랐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개척자들은 시온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도 단합해야 합니다.

개척자들은 그 누구도 버려 두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정 중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척자들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그들을 기릴 수 

있습니다. ● 

“개척자들을 따름”, 『리아호나』, 1998년 1월호, 72~74쪽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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